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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화학부문 임원 22명 승진
화약 부문 홍동옥 전무 내정 … 임원 평균연령 40대로 젊어져

한화그룹이 대표이사 3명, 임원 37명 등 총 4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화 무역부문 대표이사에 양태진(55) 업총괄담당 부사장이, 한화기술금융 대표이사에는 최광범(51) 한화

증권 업본부장이,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에는 이경로(47) 한화증권 업부문 담당이 각각 내정됐다.

한화 화약 부문에서는 홍동옥 전무에 이어 권찬열, 김동수 상무가 발탁됐으며, 상무보에 류희진, 배용태, 손

무열, 양성수, 오대곤 씨가 올랐다.

한화석유화학 상무에는 김연석, 김창범, 조명호, 김병목 씨가, 상무보에 김 민, 류적용, 장세 , 최선목, 한상

흠 씨가 임명됐다.

또 한화종합화학 상무보에 박정규, 신규철 씨가, 한화폴리드리머 상무보에 김한규, 윤경중 씨가, 한국종합에

너지 상무보에 김인  씨가 승진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40대 초․중반의 신진 인력들이 상무보로 대거 발탁 승진되면

서 임원 전체 평균 연령이 4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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